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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1. 13.(화) 배포 즉시

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
「안전한 일터 지킴이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1.13.(화) 이데일리(온라인), ‘“안전은 상시”라면서...10개월 계약에 갇힌 

안전지킴이’ 관련
ㅇ 신규 채용한 안전 지킴이 계약기간이 ‘10개월’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. 근로

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한 
꼼수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.

ㅇ 단기 계약을 반복하기보다, 한시직 공무원이나 전문관 제도처럼 2~3년 
단위로 안전 지킴이를 선발한 후 체계적인 교육·훈련을 거쳐 전문성을 축적
하는 방식이 대안일 수 있다.

2. 설명 내용
□ ｢안전한 일터 지킴이｣ 사업은 관련 업종 퇴직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활용

하여, 산업안전 감독·지도 등이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
대한 상시순찰 및 기술지원을 위해 2026년도 신설된 직접일자리 사업임.

 ㅇ 안전관리자 등 경력이 있는 퇴직자의 경험과 연륜을 적극 활용해 현장 
지도의 수용성을 높여 소규모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임. 

 ㅇ ｢안전한 일터 지킴이｣ 참여자는 퇴직자의 안전관리 전문 역량을 활용
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, 중식보조비 등을 포함해 약 월 350만원
(세전)이 지급될 예정임.



□ 올해는 ｢안전한 일터 지킴이｣의 본사업에 실시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 
등을 검토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

 ㅇ 올해 사업운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
등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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